
오사카 산업대학 경영학부장, 어패럴 프로젝트 본부장과의 대담  

–세계 일류 패션·리더 육성의 꿈 

오사카 산업대학 경영학부의 학부장은 어패럴 프로젝트 본부장으로서 

2007년 4월에 경영학부내에 일본 전국의 대학 중에서 최초로 어패럴 프로

(pro : professional)를 양성하기 위한 ‘어패럴 산업코스’를 신설하였다. 

경영학부장(經營學部長), 어패럴 프로젝트 본부장(Apparel Project 本部長)은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대학 대학원 상학(商

學) 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다음, 조교수를 거쳐 1991년에 동대학의 교수

가 되었다. 1998년부터는 오사카 산업대학 경영학부 교수로서 ‘비즈니스 저널

리즘’, ‘인재육성론’을 담당하면서 어패럴 프로젝트 본부장이 되었다. 본부장

은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견학, 실습을 중심으로 어패럴 사업이나 패션 비즈

니스에 필요한 지식이나 경험을 쌓았다.  

경영학부장 겸 어패럴 프로젝트 본부장은 “교육을 진두지휘하며 세계 일

류의 쿠튀르(couture : dresss의 재단·재봉·완성기술)들 다시 살리는데 심혈을 기

울이겠다.”고 하며, ‘달인의 예능(達人-藝能)’을 연마하는 코스 교육을 중요시

하고 있다. 실이나 생지 등의 소재로부터 디자인, 염색, 재단, 봉제 등 어패

럴 생산 프로세스를 직접 실습토록 하고 21세기형의 새로운 교육으로 ‘프로

의 눈’을 양성하려 하고 있다. 

제1기생은 전원이 여성이며,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실기 숙달도가 기대 이

상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다. 1~2년생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강의 실습에 따



른 구속시간이 길고, 과제도 많다. 기업과 같게, 지각이나 결석은 전혀 없다

는 전제로 교육하고 있어 엄격하다.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면 기업의 간부로

부터 비즈니스 트레이닝을 받게 하기도 한다. 매우 바쁜 코스이므로 학생들

은 정신차려 수업을 받아야 한다. 

본 대학에서는 의식주의 모든 코스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어패럴 

산업코스를 제일 먼저 신설한 것은, 졸업생이 어패럴에 취직한 실적이 있어, 

그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생활관련 산업 중 어패럴을 선택

하게 되었다. ‘의(衣)’의 세계는, 학생들에게는 생활신변에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내 수업에서는 단순한 ‘가정학적’인 발상의 교육은 안한다. 졸업 후

에 태반이 어패럴 관련산업에 취직하리라는 전제로, 말하자면 어패럴 전반에 

대한 ‘꼭 필요한 지식’을 업계에 진출하여도 무난하도록 4년 동안에 모두 갖

추도록 하겠다. 

전문학교에서는, 예컨대 패턴에 특화하고 있는데, 이 대학에서는 전 분야

의 지식을 1~2학년생에게 가르치고, 3학년부터는 학생의 특성과 희망에 걸맞

는 교육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나의 교육방식이다. 

진즈는 필수과목으로 하였는데, 학생의 태반이 진즈를 입고 있으며, 이것

도 바지류이고, 러프한 캐주얼 웨어이므로 ‘이 정도면 우리라도 만들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진즈로 옷을 만들기는 어렵다고도 하지만, 미국에서

는 옛적에 스스로 노동복을 텐트지나 범포로 만들어 입었다고 한다. 안감도 

필요없고 리벳으로 필요한 곳에 박아준다. 사실은 전용도구나 기기가 없으면 

대단히 만들기 어렵다. 

진즈(jeans)는 젊음의 심벌이며, 서브컬처(subculture)로서의 뜻을 지니고 있

다. 자기 자신을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parts)도 된다. 입을수록 기분



이 좋아지며, 세계 공통의 랭귀지 웨어(language wear)라고도 할 수 있다. 진

즈와 같이 100년 전의 디자인이 그대로 현대에도 팔리고 있는 상품이란 별

로 없으며, 학생에게도 친근감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이 되므로 필수과목으로 

정하였다. 

경영학부내에는 진즈도 생산할 수 있는 실습실인 어패럴 룸이 있다. 해외

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어패럴업체에는 샘플 룸이 있는데, 여기에 ‘진즈 섹션’

을 만들고 있다. 두꺼운 천에 사용되는 특수재봉기나 이중환봉재기(二重環縫

裁機), 인터록(interlock) 후지(厚地)용 재봉기, 더블·랩·시머(double wrap seamer) 

등 진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기를 완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진즈가 있으면 한번 완전히 분해하고 다시 만들어 봐라.”고 말

하고 있다. 패턴을 다시 만들고, 다시 재봉하고 자수디자인을 추가로 만들어 

부가가치를 올려줌으로써 진즈의 기초를 배우게 된다. 여기서는 기술수준을 

묻지 않는다. 

진즈는 미국의 서부개척시대에 생긴 카우보이가 입던 헤비 듀티(heavy 

duty)한 바지류이므로 내구성이 좋아, 그루터기나 바위에 앉아도 거뜬하다. 

실외에서 내구성뿐 아니라 자기 몸도 스크래치(scratch 생채기, 상처)가 생기

지 않게 하는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14온스(oz : ounce) 데님이면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원점(原點)만을 고집하는 것도 그렇다. 진즈만을 너무 고집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노베이션(innovation 技術革新)을 부정하는 것도 된다. 젊은

이들이 진즈를 보통 생활에서 입거나 ‘록 밴드(rock·band)’들이 입은 것은 원

래 고집스럽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에 드는 진즈를 입는 것이 제일 좋으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



하자면, 나는 지나치게 크러쉬(crush)된 진즈는 좋아하지 않는다. 옷으로서 품

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젊음과 활동력과 캐주얼로서의 심벌만은 

갖추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나자신이 이를 적절히 지키지만, 그렇다고 닳아 

떨어지지도 않았고, 손쉽게 ‘유즈드(used) 가공을 한 진즈를 즐겨입기만 하는 

것도 아무래도 젊은이답지 않다. 

일본의 데님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한 상품이며, 이러한 전통이 품질을 유

지해 주고 있다. 앞에서도 말하였는데, 100년이 넘도록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역시 훌륭하며, 전통이란 그런 것이다. 우리들은 그런 속에서, 한

편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겁 없이 무엇이든 해내고 싶다. ‘어패럴 산업 코스’

는 지금은 ‘풋내기 집단’으로 뒤늦게 시작한 후발부대이므로, 실패하거나, 웃

음거리가 되어도 당연하므로 도전 정신을 가지고 뚫고 나갈 것이다. 

우리는 장차 밀라노 컬렉션에 참가하는 것이 꿈이며, 이 목표를 향하여 노

력하고 있다. 대학으로서도 그러한 노력과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 쿠튀르를 

되살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로운 대학교육을 위하여, 10명이 한 팀이 되어, 이웃의 팀을 소중하게 여

기면서 서로 도와주는 정신으로 배우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어패럴 군단’ 

또는 ‘어패럴 아미(army)’를 만들어 내자고 서로 격려하고 있으며, 나는 학생

들에게 “일학년생은 훈련 받으며 밝고 기운차게 서로 인사하고 힘들어도 버

티자.”고 큰소리로 외치며 격려하고 있다. 남자 학생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당분간은 여학생만의 코스로 추진할 작정이며, 보호자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다. 경영학을 가르치면서, 당분간은 부인복(婦人服)을 주도하는 패션계의 

리더를 육성할 예정이다.♣ 


